
  산후우울증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

산후조리경비 사용처 확대

관련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은 산
모 산후조리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4항
은 지원대상·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
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같은 조례 제4조의3 및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는 임산부의 산
전·산후우울증 극복을 위한 검사, 상담·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규
정하고 있음.

○ 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공식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
심리상담에 대해 마음치료센터·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 이용은 허
용하면서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. 이는 병원 진료 자체를 금
지하는 법령상 규제가 아니라, 지원사업의 사용처 및 비용 인정 
범위를 정하는 운영기준에 해당함.

○ 따라서 개선 대상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의 사용처·비용 인
정 기준 및 이에 따른 카드사 결제·정산 절차임. 산후우울 관련 
병·의원 진료·검사·치료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
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하고, 필요한 경우 관련 자치법
규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.

○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대상 
여부를 확인하고,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
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.

제안배경
○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

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의약품 구매, 산
후운동 및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음.

○ 현행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에 대해 상담소 등 서비스 
업체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으나,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. 이에 의

료기관에서 산후우울 관련 진료·검사·치료가 필요한 산모는 바우처 잔액
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.

○ 서울시는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정서지원을 제공
하고 있음. 본 제안은 이러한 기존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, 이미 지급된 
산후조리경비를 산모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비에도 
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○ 따라서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·검사·치료
의 본인부담금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지원 항목과 증
빙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, 산모
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산후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.

규제사항

○ 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
에 대해 마음치료센터·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의 이용은 허용하면
서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.

○ 이에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·검사·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
해당 비용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. 산후 정신건강 회복과 
관련된 지출이라도 이용기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금 사용
이 제한되고 있음.

○ 해당 제한은 의료기관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규제가 아니
라,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사용처 및 비용 인정 기준에 
따른 제한임. 따라서 개선 대상은 사업 운영기준과 이에 따른 카
드사 결제·정산 절차임.

○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·검사·치료의 
본인부담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
음. 인정 항목과 증빙 기준을 마련하고,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
지원 방지 및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검토하도록 
함.

문제점 및 
개선 필요성

○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사용처 기준 보완 필요
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우울 관련 상담소 등의 이용을 지원하고 

있으나, 의료기관 진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음. 산모마다 필요한 서비스
가 다르므로, 산후우울 관련 진료·검사·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지
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

○ 상담 이후 진료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완화 필요
상담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, 바우처 잔액이 있더라도 해당 진

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. 기존 상
담 및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, 산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
에 대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○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인정 기준 마련 필요
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비를 허용하기보다는 산후우울 관련성이 확인되는 외

래 진료·검사·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정할 필요가 
있음. 우선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
비급여 항목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
함.

○ 이용 편의와 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한 정산 절차 마련 필요
산모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원 대상 비용을 확인할 수 

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카드사 결제체계와의 연계 가능성
을 검토하고,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정산과 바우처 잔액 
차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. 아울러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
지원을 방지하고, 건강정보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함.


